
JKSCI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6 No. 5, pp. 69-76, May 2021

https://doi.org/10.9708/jksci.2021.26.05.069

The Influence of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 

Communication on Turnover Intention for Dental Hygienists

쏟1)Han-Hong K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Dental Hygiene, Hyejeon College, Hongseong,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relevance of job stres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nd turnover intention an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urnover intention of 

dental hygienists.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2nd to May 17th, 2020, and were conducted for 159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dental clinics and clinics.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20.0.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urnover intention and job stress, and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urnover intenti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fter 

correcting the demographic variables of the subjects, it was found that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ccounted for 35.4% of turnover intention and job stress was found to 

significantly affect turnover intention.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velop and implement a program that 

helps to reduce job stress that affects job turnover intention. 

▸Key words : Dental hygienists, Job satisfaction, Job stress,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Turnover intention

[요   약]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커뮤니케이션 및 이직의도의 관련성을 확

인하고,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자료 수집은 2020

년 5월 2일부터 5월 17일까지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159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으며 자료는 IBM SPSS 2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직의도와 직무스트레스는 

양의 상관관계를, 이직의도와 직무만족도 및 조직커뮤니케이션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상자

들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보정한 후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이직의

도를 35.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 중에서 이직의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변

수는 직무스트레스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직무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

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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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최근 의료산업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소비자인 기

존 고객과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러한 변화로 구강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데 많

은 부분 기여하는 의료 인력으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비

중이 높아지고 있다[1]. 과거에는 단순 보조 인력으로 단편

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현재는 포괄적인 환자 관리의 

개념을 바탕으로 업무수행 범위와 역량이 고차원적인 업

무를 수행하고 있다[2].

양질의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 

1명당 2~3명 정도의 치과위생사가 적당하지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인력 현황을 보면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의 비는 1.3:1을 나타내고 

있다[3]. 이러한 업무 상황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과다를 초

래한다. 또한 치위생 진료 분야에 따라 감정노동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직무스트레스로 이어진다[4]. 어느 정도의 직

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약간의 긴장감을 조성하여 업무

에 활력을 제공하고 직무에 대한 만족을 제고시켜 주지만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무에 불만족을 초래하여 

이직의도, 결근, 낮은 직무성과 등의 역기능을 초래하여 

실질적인 이직으로 이행된다[5]. 

또한 의료기관은 거대화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세

분화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두 명 이상이 모인 위계질서를 

가진 집합체인 조직의 특성을 보인다[6]. 조직은 환경이 다

변화되면서 업무가 복잡다양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

아졌고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 교류 및 연락이 빈번해지고 

있어 조직 내의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하다[7].

치과 병•의원에서 의사소통은 조직 내 의료 인력들 간의 

공동의 이해를 위해 도움이 되며, 치료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환자들과의 의사소통 또한 

최상의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되기 때문

에 치과 의료의 질을 높여주는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은 중

요한 역할을 한다[8].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기능

도 하지만 조직 안에서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원활하

지 못한 커뮤니케이션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구성원 간 또는 부서 간 갈등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직

무에 대한 만족감을 낮추고 이런 갈등이 더 심각해지면 자

신의 역할을 거부하거나 이탈을 초래하게 된다[9].

이직의도를 가진 치과위생사로부터는 의료서비스의 생

산성을 최대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이

탈하려는 치과위생사의 인력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일은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연령, 결

혼, 학력, 근무기관, 총근무기간, 급여 등 이었고, 직무만

족과 조직몰입이 낮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았으며, 직무스트

레스와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다고 보고하였

다[10]. 또한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이 낮을수록 이직의도

는 높다고 보고하였다[11]. 이직의도의 주요 예측요인인 

직무스트레스는 직장에서의 부하직원, 동료 및 상사 등과

의 폭력적이고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은 대인관계에서 

높다고 하였다[12].

치위생분야에서 직무만족,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이

직의도 등 위주의 연구가 대부분이였으며[4][13-14], 조직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커뮤니케이션 및 이직의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이직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효율적

인 치과의료기관 인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Methods

1. Subjects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

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에

게 연구의 목적, 익명성과 비밀보장, 참여의 자율성,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

한 치과위생사에게 자기기입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의 표본 크기는 G*power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

석의 중간크기효과 0.15, 통계적 검정력 0.90, 유의수준 

0.05, 예측변수 12개로 적용하여 산출하였을 때 157명이었

다. 이를 근거로 총 164부의 자료를 수집하여 불성실한 응답 

자료 5부를 제외한 15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0년 5월 2일부터 5월 17일까지 실시하였다.

2. Study Methods

2.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성별, 연령, 근무병원형태, 

총근무기간, 평균 근무시간, 5일 근무제의 유무, 한달 급

여, 이직경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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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Job Stress

직무스트레스 척도는 Jayaratne[15]가 개발하고 김[16]

이 수정한 도구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총 문항은 32문

항으로 직무자율성, 역할모호성, 역할 갈등, 보상 및 승진

의 합리성, 업무량 과다, 직무스트레스 수준의 하위척도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의 Cronbach’ α=0.798로 나타났다.

2.3 Job Satisfaction

직무만족 척도는 단축형 미네소타 직무만족도

(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MSQ)[17]를 

이용하여 20문항을 측정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남의 간섭

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 

조직에서 의미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 다른 사람에

게 일을 지시할 수 있는 기회,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해 볼 

수 있는 기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기회, 항상 바쁘게 일할 

수 있음, 윗사람의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만족, 양심에 거

스르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만족, 직장의 안정

성, 병원 정책 및 시행에 대한 만족, 동료 간의 관계에 대

해 만족, 보수 및 업무 양에 대한 만족, 독자적 판단에 따

라 일할 수 있는 자유, 근무조건 및 환경에 대한 만족, 자

신의 성과에 대한 인정, 성취감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

항은 Likert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직무만족

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 α

=0.87로 나타났다.

2.4 Organization Communication

조직커뮤니케이션 척도는 정 등[9]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문항은 24문항으로 

조직전망, 조직통합성, 개인피드백, 상급자와의 커뮤니케

이션, 하급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질, 수평적 커

뮤니케이션, 조직 풍토에 대한 만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

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낮

을수록 조직커뮤니케이션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의 Cronbach’ α=0.842로 나타났다.

2.5 Turnover Intention

이직의도 척도는 최 등[18]에 의해 사용된 도구를 이용하

였고, 단일요인으로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 α=0.861로 나타났다.

3. Analysis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IBM SPSS 20.0(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치과위생사

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커뮤니케이션, 

이직의도의 정도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직무만

족, 조직커뮤니케이션, 이직의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

검정,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치과위

생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커뮤니케이션, 이직

의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들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Results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Sub-Items N(%)

Gender
Male 2( 1.3)

Female 157(98.7)

Age (years)

21-25 75(47.2)

26-30 43(27.0)

31-35 17(10.7)

36-40 12( 7.5)

41=< 12( 7.5)

Type of

Hospital

Dental Clinic 141(88.7)

Dental Hospital 18(11.4)

Total 

Working 

Period

<1 year 31(19.5)

1 year-5 years< 60(37.7)

5 years-10years< 30(18.9)

10 years=< 38(23.9)

Working 

Hours

<7 hours 7( 4.4)

7 hours-8 hours< 51(32.1)

8 hours-10hours< 96(60.4)

10 hours=< 5( 3.1)

A Five-day

Week

Yes 133(83.6)

No 26(16.4)

Salary

(won/month)

<2,000,000 61(38.4)

2,000,000 

3,000,000<
88(55.3)

3,000,000=< 10( 6.3)

Experience 

of Turnover

Yes 92(57.9)

No 67(42.1)

Table 1. Demographic Variables           (N=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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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ub-Items Job Stres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Turnover 

Intention

Total 2.95±.51 3.25±.51 3.36±.62 3.10±.73

Gender

Male 2.87±.17 3.07±.30 3.55±.62 2.92±.50

Female 2.96±.51 3.26±.51 3.36±.62 3.10±.73

p 0.810 0.601 0.665 0.732

Age (years)

21-25 2.99±.48 3.26±.48 3.32±.60 3.11±.73

26-30 2.96±.53 3.19±.55 3.23±.57 3.26±.76

31-35 2.78±.50 3.31±.56 3.67±.54 2.90±.59

36-40 3.03±.49 3.39±.45 3.53±.84 3.09±.84

41=< 2.87±.62 3.22±.55 3.46±.69 2.71±.60

p 0.551 0.787 0.094 0.158

Type of

Working Place

Dental Clinic 2.94±.52 3.22±.50 3.34±.64 3.10±.74

Dental Hospital 3.05±.34 3.50±.49 3.49±.36 3.03±.68

p 0.442 0.034* 0.179 0.713

Total Working 

Period

<1year 3.09±.50 3.22±.44 3.30±.55 3.24±.74

1year-5years< 3.03±.51 3.23±.54 3.20±.64 3.21±.66

5years-10years< 2.67±.40 3.24±.54 3.66±.60 2.88±.67

10years=< 2.65±.39 3.40±.58 3.63±.62 2.62±.74

p 0.007** 0.556 0.009** 0.005**

Working Hours

<7hours 2.88±.73 3.61±.67 3.33±.72 2.77±.81

7hours- 8hours< 2.96±.52 3.26±.43 3.29±.67 3.14±.79

8hours-10hours< 2.93±.04 3.24±.54 3.42±.59 3.07±.69

10hours=< 3.47±.48 2.88±.29 3.06±.65 3.60±.77

p 0.140 0.115 0.457 0.269

A Five-day 

Week

Yes 2.94±.49 3.27±.53 3.38±.62 3.08±.71

No 3.03±.57 3.17±.43 3.28±.650 3.17±.86

p 0.416 0.348 0.489 0.573

Salary

(won/month)

<2,000,000 3.08±.47 3.28±.46 3.35±.62 3.14±.77

2,000,000 -

3,000,000<
2.90±.52 3.24±.53 3.36±.62 3.13±.68

3,000,000=< 2.71±.45 3.21±.65 3.47±.69 2.52±.77

p 0.337 0.835 0.833 0.031*

Experience of 

Turnover

Yes 2.91±.51 3.20±.51 3.29±.63 3.07±.71

No 3.10±.50 3.33±.51 3.46±.59 3.13±.76

p 0.241 0.116 0.088 0.617

*(p<0.05), **(p<0.01) 

Table 2. The job stres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nd turnover intention by     

demographic Variables

본 연구의 대상자 총 159명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 157명(98.7%)로 대부분이 여자였다. 나

이는 21세-25세가 75명(47.2%)로 가장 많았으며, 26세

-30세 43명(27.0%), 31세-35세 17명(10.7%), 36세-40세

와 41세 이상이 각각 12명(7.5%)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장소는 치과병원 141명(88.7%)로 대부분이었다. 총근무기

간은 1년 이상 5년 미만이 60명(37.7%)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이 38명(23.9%)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하루 근무

시간은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이 96명(60.4%)로 가장 많

았으며, 주 5일 근무제가 있는 경우는 133명(83.6%)로 대

부분이었다. 월 급여는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88

명(55.3%), 200만원 미만이 61명(38.4%) 순으로 나타났

다. 이직경험이 있는 경우가 92명(57.9%)로 없는 경우 67

명(42.1%)보다 많았다.

2. The Job Stres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nd Turnover 

Intention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able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직무스트레스는 총근무기

간이 짧을수록 높았다. 총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09, 10년 이상인 경우 2.65였다. 직무만족도는 치과병원

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3.50으로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3.22 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직커뮤니케이션은 총근

무기간에 따라 유의하게 달랐다. 총근무기간으로 보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에 3.66으로 조직커뮤니케이션이 

높았고,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 3.20으로 낮았다. 이

직의도는 총근무기간과 월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총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3.24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10년 이상인 경우가 2.62로 가장 낮았다. 월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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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Job Stres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Turnover Intention

Job Stress 1

Job Satisfaction -0.381** 1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0.535** 0.512** 1

Turnover Intention 0.587** -0.293** -0.432** 1

**(p<0.01) 

Table 3. Correlation of job stres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nd turnover intention 

200만원 미만인 경우 3.14로 이직의도가 높았고, 300만원 

이상인 경우 2.52로 이직의도가 낮게 나타났다.

3. Correlation of Job Stres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nd Turnover 

Intention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조직커뮤니케이션, 이직의

도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0.381)와 조직커뮤

니케이션(-0.535)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직의도와

는 양의 상관관계(0.587)를 나타냈다. 직무만족도는 조직

커뮤니케이션과 양의상관관계(0.512)를, 이직의도와 음의 

상관관계(-0.293)를 나타냈다. 조직커뮤니케이션은 이직의

도와 음의 상관관계(-0.432)를 나타냈다.

4. Impact Factors on Turnover Intention

연구대상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선형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았다. 대상자들

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보정한 후 연구 분석 모델의 

adjusted R2=0.354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조직

커뮤니케이션이 이직의도를 35.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변수들 중에서 이직의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

는 변수는 직무스트레스로, 직무스트레스가 1점 많아질 때 

0.701씩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B SE β p

Job Stress 0.701 0.112 0.493 0.007**

Job

Satisfaction
-0.032 0.100 -0.024 0.765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0.195 0.096 -0.168 0.051

adjusted R2=0.354

Table 4. Impact Factors on Turnover Intention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임상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치과의료기관의 인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직무

만족, 조직커뮤니케이션 및 이직의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직무스트레스는 총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높았다. 이와 유

[19]의 연구에서 연령이 적고, 경력이 짧은 경우 높게 나타

났으며, 김 등[20]의 연구에서는 총근무기간이 길수록 높

다고 보고하였다. 저연차 치과위생사는 졸업 전 실무에 대

한 높은 기대와 취업 후 현실과의 차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업무에 요구되는 직무 지식과 기술, 야간 업무, 책임

의 한계 증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숙련성 부족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지고[21], 고연차의 

치과위생사는 확장된 업무, 부적절한 보상 및 급여 등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20]. 경력

에 따른 스트레스의 원인에 차이는 있지만 경력의 특성에 

맞게 의료기관에 대한 몰입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

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직무만족은 치과의원보다 치과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22]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치

과병원은 치과의원보다 분야가 세분화되고 확장되어 있어 

조직 내 사명감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이 반영되어 

본 연구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박과 조[13], 한 

등[23], 윤과 오[24]의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연령, 경력이 높을수록 직무만

족이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환자 상담, 병원관리 및 행정의 업무

를 담당하며 업무에 대한 성취감과 조직발전에 대한 기여

를 경험하게 되어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조직커뮤니케이션은 총근무기간이 길수록 높았고, 치과

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박 등[11]의 연구나 간호사를 대상

으로 한 정 등[9]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속연

수가 길수록, 급여가 많을수록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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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근무기간이 증가하게 되고 임상 경력이 많아지면 치과

의료 인력간의 원활한 조직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법과 

경험이 쌓여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된다. 병원의 대

형화로 관료주의적이고 경직화되고 의료기관 내 인력이 

많아지는 환경속에서 조직커뮤니케이션이 바람직한 방향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과정에서도 단계적

이고 교과목 간의 연계성을 갖고 이론과 실습 학습에서 교

육이 이루어지고 임상에서는 보수교육을 통하여 반복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교육프로그램이 개

발되어 의료기관 내에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직의도는 총근무기간이 짧을수록, 급여가 낮을수록 

높았다. 박과 이[10]의 연구에서는 연령과 급여가 한과 조

[25]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경력이 짧을수록, 월

급이 적을수록, 직위가 낮을수록 이직의도가 높다고 보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대학을 졸업

한 후 첫 직장에 대한 적응이 어렵거나 과다한 업무량에 

비해 근무환경과 복지 및 급여 등의 불만으로 이직의도가 

높아진다고 생각된다. 중소기업의 재직 중인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내일채움공제 사업 

등도 활성화되어 이직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근

무 기관의 적절한 급여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조직커뮤니케이션, 이직의

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직의도와 직무스트레

스는 양의 상관관계를, 이직의도와 직무만족도 및 조직커

뮤니케이션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과 조[25]의 연

구에서 이직의도는 직무스트레스 및 피로 증상과 양의 상

관관계를 보였으며 직무만족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고 보고하였다. 박 등[11]의 연구에서는 이직의도가 직무

만족, 조직몰입 및 조직커뮤니케이션과 음의 상관관계를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양의 상관관계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최[21]는 조직 사회화 교

육 프로그램 중재를 통해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을 높이

고 이직의도를 낮추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직의도는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커뮤니케이션과 유의한 관련

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직의 규범과 가치를 수

용하며 직업 정체성을 형성하여 조직의 일원으로 변화되

어 가는 조직사회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여 이직의

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된다. 

연구대상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선형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변

수들을 보정한 후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조직커뮤니

케이션이 이직의도를 35.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 중에서 이직의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

는 직무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천[26]은 이직의도 예측요인

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업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가 낮을수록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한과 조[25]는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이나 피로 증상보다 이직의도에 

더 많은 영향을 보이며 직무스트레스와 피로 증상이 높고 

직무만족도가 낮을수록 이직의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에 의해 더 큰 영

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직의도를 높이는 주요 요

인은 직무스트레스로 나타났지만,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박 등[11]은 직무만족이,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최[21]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하였다. 인적자본기업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연

구한 배와 최[27]의 연구에서는 교육훈련내용의 직무연관

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아지고 직무만족이 매개 역

할을 함으로써 더 낮출 수 있다고 하였으나 직무만족이 이

직의도를 낮추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하였

다. 또한 조직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일어날수록 이직의

도는 낮아지는데 직무만족도가 높을 경우 이직의도는 더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에게 이직의도

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효율적인 구강보건인적자원관리를 위해 조직적인 측면

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 지역에 근무하는 치과위

생사를 편의 추출하여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며 횡단적 연

구를 시행하여 조사 시점에서의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

므로 확대 해석에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표본 대상을 전

국으로 확대하고 강화된 연구윤리에 맞추어 연구가 진행

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

직커뮤니케이션 및 이직의도까지 확대하여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들

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치과의료기관의 구강보건인적자원관리를 위한 프

로그램 개발 및 실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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